
목회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 
Five things pastors must do when feeling hopeless. 
심수영 목사 (TE Bill Sim) 
 
주어진 사역의 환경 가운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성도들로 인해 변화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편도 될 수 없는 당회나 리더십의 분쟁 가운데 양쪽의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롭게 더해지는 
교인이 없는데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목회자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There are times when it feels like there is nothing a pastor can do in a given ministry 
environment. You may think that it is impossible to try to change because of the members who 
are quick to complain and be resentful. You can’t really take any side in conflicts in the session 
or the leadership that often result in becoming a target from both sides. When there are no new 
church members added, what difference can you make? Moreover, what can you possibly do in 
a situation like the Corona Pandemic? However, there are some things that pastors must do 
when they feel like there is nothing they can do. 
 
1. 자신과 가정의 웰빙을 추구하라. 
Prioritize your and your family’s wellbeing.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Resilient Ministry] 책에서 그저 생존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과 사역의 다섯 가지 비결 중 하나는 자기 돌봄을 말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상 
승무원이 상기 시켜 주는 것처럼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쓴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돌 볼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 자신과 가정의 웰빙을 우선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마 
22:39)  
 
According to the book [Resilient Ministry], a study of pastoral couples, one of the five secrets of 
not just survival but a thriving life and ministry is self-care. As flight attendants always remind us 
before the takeoff, you can only take care of others after putting on an oxygen mask yourself. 
Prioritizing the well-being of the pastor himself and his family is not being selfish, but it is 
required to genuinely love and serve. Remember,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사역의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문제가 있고 목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은 아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성공은 아니리 
신실함이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역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가? What does the sufficiency of Christ mean to me in 
midst of seemingly hopeless situation? 
 
What is the practical way to protect and take care of yourself amidst the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ministry? One must ground his identity firmly in Christ. It is true that there are challenges, 
and the pastoral ministry is difficult, you cannot allow them to shake or blemish your identity or 
self-worth. A pastor's call is to be faithful, not successful. Therefore, we must ask ourselves this 
question; amid a seemingly hopeless ministry, am I sufficient and content in Christ? 
 



 
Perimeter 교회를 개척하고 45년을 섬긴 Randy Pope 목사는 아무 생각없이 즐길 수 있는  
mundain (평범한) 한 취미 생활을 제안한다. 때론 문제와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자유케 하는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습관은 
물론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이나 정원 가꾸기 등의 취미 생활을 통해 정신과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Pastor Randy Pope, who planted Perimeter Church and served for 45 years, proposes a 
mundane (ordinary) hobby that you can enjoy to take your mind off. It is important to have time 
and space to free your mind and thoughts from problems and seemingly hopeless situations. It 
is not only the spiritual habit in the Word and prayer, but also regular exercise and hobbies such 
as gardening are needed to get emotional and physical rest and to keep health. 
 
2.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Shepherd the congregation with love. 
 
목회는 결국 성도를 돌보는 목양이다. 목회의 문제가 아니라 목양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협조하지 않아 답답하고 리더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목양을 놓치기 쉽다. 목회자에게 
비협조적이고 심지어 어렵게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긴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있겠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목회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양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방문을 할 수 없을 때 하루에 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Zoom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Pastoral ministry is all about shepherding the congregation. Focus should be on shepherding, 
not on ministry issues. However, it is easy to neglect shepherding when frustrated with the 
uncooperative congregation or when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leadership. Even a member who 
is uncooperative and even difficult for the pastor, is there anyone who wouldn’t appreciate the 
pastor's sincere interest and love? I don't believe that the corona pandemic has made ministry 
difficult. Can't we think of it as an opportunity to do better shepherding? When I couldn't visit the 
churches and pastors in person due to the pandemic, I sent a Kakao message to 100 pastors a 
day and had an opportunity to meet through Zoom. A crisis is can be an opportunity. 
 
윤리적으로 실족한 목회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맹종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 못된 
것인지 알지만 한 편으로 그 중심에는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지, 혹은 기도 제목이 
알고 싶어서 전화해주고 만날 때마다 묻는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목회의 
동역자를 얻는 것이다. 나의 목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주는 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목양의 성공이 곧 목회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We know how dangerous and wrong it is to protect and follow a pastor who has failed morally. 
But people do. Why? Isn't it because of the concern and personal care that the pastor showed 
for them? Whenever you call or meet, not to ask or demand for something, but to genuinely ask 
how they are doing or for their prayer needs, your congregation will start to feel grateful to you 
and you will gain partners in ministry.   
 
Your faithfulness to have the grace and courage to give more attention and love even to the 
most difficult people in your ministry will bear much friend in your ministry.  



 
3. 가르침과 설교를 최선을 다하기 
Do your best to preach and teach 
 
사역의 답답함과 좌절 가운데 설교와 말씀 가르침의 동기와 열정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강도 장로(teaching elder)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가지 함정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Amid your frustration and let downs of the ministry, the motivation and passion for preaching 
and teaching the Word can be dried and easily fall into mannerism. However, in times like 
these, you should do your best to fulfill your duties as a teaching elder. To this end, I suggest 
avoiding one pitfall. 
 
목회의 문제를 설교와 가르침으로 해결하려는 위험이다. 설교를 통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이다.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목사의 설교를 “설사”와 비교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목사는 무슨 말을 들으면 
설교에서 바로 나온다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영적 설사”라는 생각이 든다. 목사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화하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된 상태에 초점(Fallen Condition 
Focus)을 두어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 시킬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교회와 목회가 변화 되지 않을까? 
 
There is a grave danger in trying to solve pastoral issues through your preaching or teaching. 
Attempting to solve church problems and change difficult members through preaching is not 
only wrong, it is foolishness that only exacerbates the problem. What and how to preach is 
important, but what not to do is equally important. I once heard a shocking statement comparing 
a pastor's sermon to "diarrhea". Whatever the pastor hears comes straight out of his sermon. If 
you can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at church through the pastor's sermon, I think it's "spiritual 
diarrhea." While the pastor himself prepares the Word, he must digest it in prayer,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apply Christ by focusing on the Fallen Condition Focus that Dr. 
Brian Chapel speaks of. It comes only from the conviction that God's Word will transform 
people. Isn’t it true that the church and the ministry change only when people change? 
 
4. 양육과 훈련을 잘 하기  
Do your best to nurture and train 
 
목회는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지 않는 마라톤과 같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성도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다. Randy Pope 목사의 목회 철학 
중 하나는 “크게 생각하라(Think big), 작게 시작하라(Start small), 깊게 들어가라(Go deep)이다. 
꿈과 비전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 꿈이 어느 날 한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말도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수 천년 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았는가? 하물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비전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는가?   
 
Pastoral ministry is like a marathon that doesn't happen overnight. So, what should a pastor do 
consistently? It is to nurture believers and train them as disciples of Christ. One of the pastoral 
philosophies of Randy Pope is “Think big, start small, go deep.” Is there any pastor without 



dreams and visions? No. But that dream doesn't come true one day. Isn't there a saying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Didn't God prepare for the work of redemption on the cross of 
Jesus for thousands of years? How would the building of a healthy and dynamic church be 
accomplished overnight even you have the vision? 
 
Randy Pope 목사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나의 멘토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45년간 건강하게 세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업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신청할 때 명확하고 가능한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사업/사역 계획이나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사역 계획과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게 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및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제자를 세울 
것인가 ministry plan (사역 계획)이 있는가? 지금 그 계획대로 양육과 훈련에 충실하고 있는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 아닌가?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The reason I often mention Randy Pope's story is, as my mentor, he has insights from planting 
a church and pastored for 45 years. He talked about applying for a business loan to a bank, you 
must provide a clear and workable business plan. But many pastors do not have such a 
business/ministerial plan or strategy. What is the core of the pastor's ministry plan and strategy? 
It is evangelizing unbelievers so that they can assimilate into a faith community and grow into 
mature Christians through nurturing and training. So that, they become disciples who fulfill the 
mission of light and salt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the family, community, and even the 
world. Do you have a ministry plan on how to make such disciples? Are you faithful to nurturing 
and training according to that plan? Isn't this what you really need to do? If you are not doing it 
well, there may me be a reason. So, let me share one last suggestion. 
 
 
5. 도움을 청하라. 
Seek support. 
 
MNA 한인 사역 코디네이터가 된 후 가장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Gospel Coaching”의 
저자인 Tom Wood를 나의 코치로 세운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했다. 1년 계약 기간을 마친 후 1년을 
더 연장했다. 많은 재정을 써야했지만 100 배 이상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다. 정체 혹은 침체 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한 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미나나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 다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교인들도 싫어한다. 목회자가 어디서 또 뭘 배워 와 자신들을 괴롭힐까 라는 
생각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코치는 
객관적이고 강력은 질문을 통해 나를 생각하게 한다. 나의 사역의 현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게 한다. 5년, 혹은 10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 지기를 원하는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감동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전략을 세움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하게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도움을 
구하라.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Get a coach! Be a coach! 코치를 세워라! 코치가 되어라! 
 
One of best decisions that I made after becoming the MNA Korean Ministry coordinator was to 
hire Tom Wood, author of “Gospel Coaching,” as my coach. I needed a coach to help organizing 
my thoughts and set clear goals and strategies as I started a journey I had never taken before. 
After completing the one-year contract, I extended the contract for one more year. Although it 



costed me a lot financially, I have no doubt about 100 fold return. Gone are the days of looking 
for seminars or training programs to find a quick solution to renew and revive a stagnant church. 
Even the congregation hates it. With much mistrust, they are skeptical of pastors who might use 
them as guineapigs with yet another idea or program.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problem 
lies within you. The coach will help to think through objective and powerful questions, allowing 
you to honestly and accurately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your ministry. The coach will 
help you to formulate and present clear picture of 5 year or 10 year vision that will inspire people 
to see and follow. And it will help you to empower people to take ownership and commitment by 
strategizing together how to achieve that vision. Seek help when you think you can't do 
anything. I want to shout this to everyone. Get a coach! Be a coach!  
 
 
 
[나눔을 위한 제안] 
Suggestions of sharing 
 

1. 사역/목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슈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가?  
What ministry issue or situation causes you feel hopeless the most?  
 
 
 
 
 
 
2. 다섯 가지 제안 중에 본인이 가장 노력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Among 5 suggests, what is one thing you should strive for the most? 
 
 
 
 
 
 
3. 다섯 가지 제안 중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누세요. 
Which of the five suggestions do you think you are doing best? Share. 
 
 
 
 
 
4. 빈칸을 채우기. “____________________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나의 사역의 큰 발전이 
있겠다!”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Fill in the blank. “If I could to better _________________ (this), there would be great progress in 
my ministry!” What can you do specifically for this?  


